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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2017년 중앙교섭 재개
4일 9차 중앙교섭…10차 교섭부터 축소교섭 시작

노조가 3주 만에 2017년 중앙교섭

을 재개했다.

노조는 7월4일 서울 중구 노조 회

의실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(아

래 사용자협의회)와 9차 교섭을 열

었다.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

교섭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하기로 합

의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

“어제 조정회의가 끝나고, 시간문

제 등으로 제시안을 준비하지 못했

다”며 “노조가 동의하면 오늘 축

소교섭을 시작해 우리 입장을 전달

하고, 제시안을 마련할 생각”이라

고 제안했다.

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“제시안이 

없다니 실망스럽다”며 “축소교섭

을 하려면 교섭단 구성을 비롯해 노

조도 준비가 필요하다. 오늘 당장 

축소교섭을 시작하기는 어렵다”고 

거절했다.

김상구 위원장은 “중앙교섭 타결

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

는 취지에는 동의한다”며 “다음 

교섭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하자”고 

대답했다.

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11일 

10차 교섭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한

다. 교섭단 구성은 실무교섭을 통해 

확정할 방침이다.

한편 노조는 6월13일 중앙교섭 결

렬 선언 이후 6월27일부터 사흘 동

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. 

재적인원 3만2천462명 가운데 2만9

천367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2

만5천193명(투표대비 85.7%)이 파업

에 찬성했다.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

3일 중앙교섭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

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.

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

중앙교섭, 지부집단교섭, 사업장 보

충·대각선 교섭 등 130여 개 사업

장 소속 교섭단위가 참여하는 1차 

경고파업과 17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

총파업‧총력투쟁 등 투쟁계획을 놓

고 7월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

논의, 확정한다.


